
 냉동야채 등의 소비동향 개요 

   냉동야채 및 원료에 야채를 사용한 냉동조리식품은 단신자 세대나 

고령자 세대의 증가, 핵가족화의 진전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간단축 조리 

요구나 음식의 간편화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냉동야채 등은 슈퍼마켓・생협에서의 구입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편리성이 높은 편의점에서의 구입도 독신자・단신자 층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입자가 있어 신선 야채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의 

대체품으로서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냉동야채 등을 구입하는 비율은 

40%에 달하고 있다.

 2014년 냉동야채 등의 소비동향 조사결과 

(Web 조사) : 농축산업진흥기구 야채수급부

 ◦ 구입처, 구입품목

   냉동야채 등을 구입하는 장소는 「슈퍼마켓・생협 등」이 97.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편의점」이 13.8%, 「백화점・백화점」은 3.7%로 

가장 낮았음.

   구입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슈퍼마켓・생협 등」은 어느 구분에서도 

구입하는 비율이 90%를 넘고 있다. 한편, 다음으로 높은 「편의점」은 

남녀 모두 독신자・단신자가 구입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으로 나타남.

 도쿄지사 자체기획 일본농정관련 이슈조사 (`15. 10. 30 ) 제  66호

일본 냉동야채의 소비동향    



   슈퍼마켓・생협 등에서 구입되고 있는 냉동야채는 「냉동풋콩」이, 

맞벌이 세대, 여성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32.2%로 가장 높고 이어 「믹스 

베지터블」이 25.0%, 「냉동시금치」가 17.9%로 이어짐. 냉동조리식품은 

어느 구분에서도 많이 구입되고 있는 「만두」가 41.1%로 가장 높고, 

이어 여성 맞벌이 세대, 여성 전업주부의 비율이 높은 「고로케」가 

26.6%, 「슈마이(일본식 딤섬)」가 22.7%로 이어짐). 또한 5번째로 구입이 

높은 「오코노미야키(일본식 빈대떡)」는 남녀 모두 독신자・단신자가 

구입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으로 나타남.

 ◦ 구입빈도, 가격

   냉동야채의 구입빈도는, 1주일에 1회 이상 구입하고 있다는 회답자는 

전체 25.1%로 나타났고 남성 맞벌이 세대의 비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냉동 조리식품은 1주일에 1회이상 구입하고 있다는 회답자는 

전체로는 30.2% 나타나고 있어 남녀 모두 맞벌이 세대의 구입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구입 후의 용도로서 냉동야채는 「주로 조리소재로서 이용한다」가 

35.5%로 가장 높은 반면에  냉동조리식품은 「주로 반찬용, 도시락용

으로서 이용한다」 비율이 57.6%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냉동

조리식품은 해동하여 바로 먹을수 있는 상품이 많은 것도 있어, 냉동야채

보다 구입빈도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짐

   냉동야채 등의 구입단가는 조리소재로서 구입이 많은 냉동야채는 「냉동 

오크라」, 「냉동 강낭콩」, 「그린피스」, 「냉동 스위트콘」, 「냉동 

풋콩」등을 중심으로 비교적 저렴한 200엔 이하가 49.1%로 나타났으며 

한편, 냉동조리식품은 가공도가 높고 해동하여 바로 먹을 수 있는 조리 제 

상품이 많아 냉동야채에 비해 구입단가는 약간 비싸고, 「포테이토 

셀러드」나 「닭찜」, 「팔보채」등 자택에서 실제로 조리를 했을 경우

에 일정한 수고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200엔을 넘는 

비율이 높고, 54.3%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냉동야채 등을 구입할 때의 할인율은 전체로는 30% 할인이상으

로 구입하는 비율이 52.5%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할인이 클 때에 구입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음. 남성 독신자・단신자는 정가가격으로 구입하는 

사람의 비율이 24.7%로 다른 부류보다 높은 한편, 여성은 남성에 비해 

30% 할인이상으로의 구입비율이 높은 경향으로 나타남.

 ◦ 신선야채의 가격이 비쌀때의 대체구입품

   신선야채의 가격이 비쌀 때의 대체품은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냉동야

채와 커트야채를 구입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독신자・단신자

나 여성 맞벌이 세대는 대체품으로서 냉동야채와 커트야채를 양쪽 모두 

구입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여성 전업주부는 커트야채는 대체품으

로서 많이 구입하고 있는 반면에 냉동야채를 구입하는 비율은 낮은 경

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신선야채의 가격이 비쌀 때에도 특히 대체품을 

구입하지 않는 사람도, 28.7%를 차지하고 있다.

ㅇ 구입시 중시하는 점

   냉동 야채등을 구입할 때는 「가격」을 중시하는 비율이 전체로는75%

로 가장 높고, 특히 남성 독신자는 80%를 넘고 있다. 다음으로 「국산, 

외국산의 구별」이 58.4%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여성 맞벌이 세대는 

64.1%, 여성 전업주부는 68.1%를 차지하여 구입 판단요소로서 원산국이 

중시되는 경향이 높다. 이어 「맛」을 중시하는 비율이 51.8%, 「유효

기한」은 19.0%로 나타남.

   향후, 국산 냉동야채 등을 구입할 때에 중시하는 점에 대해서는 「안전・
안심의 향상」, 「가격의 인하」, 「맛의 향상」이 각각 50%를 넘고 있고 

특히 「안전・안심의 향상」이 64.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리소재의 상품이 되는 종류의 증가」가 23.3%, 동일본 대지진 이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가열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자연 해동

상품의 증가」를 중시하는 회답도 20.1%를 차지하고 있어 자국산품에 

대해서 일정한 잠재적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사점

   냉동야채는 단신자 세대, 고령자 세대의 증가, 핵가족화의 진전 등으로 

인해 노동시간단축 조리 요구나 음식의 간편화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일본 수출용 냉동식품의 전략적 상품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